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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엔 신동빈을 놓아주더니 이번에는 이재용까지 풀어줬다. 

삼성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말도 안 되는 일
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 “이재용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노동인권
을 짓밟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만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
판해야 한다”고 분노의 말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
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
범이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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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 뇌물범죄 몸통, 재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